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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기 아홉번째 메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졌다.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 아브라함

의 이야기가 시작된 창세기 12-15장까지 읽어 보아도 그가 특별히 믿음을 인정 받을 만한 거

룩한 행동을 한것도 없다. 후에 귀중하게 얻은 아들 ‘이삭’ 을 제물로 바치는 것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그는 오히려 ‘거짓’ 을 말하며 믿음 없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가나

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 하셨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이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

으로 알리이까? 라고 질문하며 의심했다(창 15:8). 하나님께서 환상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 

하지말라 나는 너의 방패’라고 까지 격려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곧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

니까? (15:2)라고하며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했다. 그런 아브라함이 무엇이 

대단해서 그의 믿음이 의롭다 함을 인정 받을 정도였을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을때 그대로 준행하여 방주를 지었

다. 그것이 과연 노아의 믿음이라고 인정 받은 것일까? 당신은 알고있는가? 노아는 방주 짖

기전에도 ‘의인’이었다. 그리고 ‘완전한 자’였다(창 6:9). 방주를 지었다고 그의 믿음이 의롭

다고 인정 받은 것은 아니다. 노아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는 것이다(6:9).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었다. 하나의 사건을 믿었다는 것이 믿음이 되는것이 

아니다. 또는 나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의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 것도 아니다. 혹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리고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서 믿음이 되는것이 아

니다. 그렇게 수없이 고백하고 시인해도 믿음 없이 살아 가는 사람들 많다. 또한 거룩한 행동

과 진실한 마음을 갖는다고 믿음이 되는 것도 아닌거다. 

그러면 '믿음’ 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당신이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당신은 믿는

가? 사람들은 흔히 ‘믿음’ 에 관해서 말할때 대부분 ‘십자가’ 에 초점을 마추는 경향이 짙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닐지라도 믿음은 십자가 사건 그 이상의 것이다. 만약 당신의 믿음이 십자



가 사건에만 머문다면 그 믿음은 결코 자라지 못한다. 그 이유는 십자가만을 믿는 신앙은 십

자가를 통해 바랄수 있는 사랑과 용서에 치중된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랑

과 용서의 바램은 반복된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나의 출생이전부터 나를 계획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세상

에서 살면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 내 숨쉬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와 동행하시

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것이 정말 믿음이다. 십자가 사건은 나와 평생 함께하시는 하

나님의 동행의 일부분에 속한다. 나에게 믿음을 갖게한 그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동행의 일

부분에 속할뿐이다. 

보라! 아브라함의 고향이 ‘우르’ 였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땅에서 그는 태어났다. 그러

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데라’ 와 동행했고 그 할아버지 ‘나홀’ 과 동행했다. 

그동행은 ‘노아’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방인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

하셨고 그곳에서도 그와 동행하셨다. 하나님이 노아와 아브라함과 동행 하셨듯이 당신과 나

와 동행하심을 의심하지 말라! 그것이 믿음이요 의로운 믿음이 되는 것이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에관해서 밝힌 것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

들의 증거’ 라고 했다(히 11:1) 당신이 바라는 실상이 무엇인가?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증거

가 무엇인가? 당신과 내가 바래야 할 실상은 나와 평생을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닌가? 

당신이 정말 보아야 할 증거는 매일 일상속에서 나의 곁에서 동행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을 보는것 아닌가? 매일 순간 순간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 보는 것이 정말 믿

음이다. 아멘! 


